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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성인층의 평생학습 확산을 대비한 국가간 도서관 협력의제를 고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인식과 불안을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상황적 맥락(선호정보원, 이용빈도, 학력, 성별)에 따른 도서관이용

의 요인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청년층 이용자의 선호정보원과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중국의 정보이용자층이 다른 나라 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이용시 각 

요소에 대한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정보이용자들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불안요소가 다른 나라 청년층 이용자에 비해 낮은 분포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환경변화

에 따른 정보서비스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수용 및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장소 모색 등 성인층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도서관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library awareness and anxiety among people in their 20s living in East 

Asia. The objective is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agenda for life-long 

education proliferation. User groups in Korea, Chin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library awareness based on the situational contexts such as preferred resources, 

use frequency, educational level, and gender.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library anxiety and use patterns such as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and frequency 

of use. Specifically, the user group in China has the highest level of library anxiety with every 

factor. Also, the Korean user group was measured to have the lowest level of library anxiety 

in terms of digital information factor.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library anxiety such as embracing new information need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hange and suggesting a new space policy fo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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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 유례없이 펼쳐지는 인간의 긴 생애주

기 전망속에 성인층의 다양한 단계의 삶과 평생

교육 차원의 단계별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성장환경 등 사회․경제적 위기환경 속에 아

시아권의 세계사적 기여와 활동가능성에 대한 

주목, 이에 따른 아시아지역 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기반

시설로서 개인의 발전과 생의 의미추구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적 기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한 시민들의 정보활용 및 생산능

력의 향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또한 전지구적 관점에서도 도서관을 

통한 시민교육과 교양강화는 글로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구촌 시민사회 구현을 위

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사회적 활용은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에 녹아들어야 하며, 이에 특별히 청년층은 장

기적 전망에서 성인기의 시작단계로서 이 시기

에 정립한 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인식, 이용습

관은 전 생애를 거쳐 한 인간의 정보세계와 삶

의 내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된다.

국경을 초월하여 청년세대의 포괄적 도서관

인식과 그들이 느끼는 도서관이용의 장해요소

를 고찰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쾌적하고 안

전한 정보환경을 기반으로 성인기 초기단계부

터 개인이 생애계획과 관심분야를 ‘천천히 그러

나 확실하게(slowly but surely)’ 발전시킨다면, 

이를 통해 개인적 행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을 사회적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고, 

이는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행복지수가 국가

의 의미있는 발전을 측정하는데 주요 지표가 되

는 현실(OECD 2015)1)을 반영할 때, 국가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제도제안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 저변의 교육문

화기반시설을 개선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의 평생학습 환

경제고에 관한 도서관 협력의제를 고찰하기 위

해 해당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20대 

정보이용자의 도서관인식과 불안을 비교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청년세대의 도서관인

식을 살펴보고, 국가간 공통점과 이용자들의 인

식에 있어 차이점, 그리고 관련된 사회문화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해

당 지역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운영 및 

서비스정책 개선과 국가간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구학적 집단으로서의 청년세대 

인구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적 고려사항

은 저출산․고령화현상이다. 고령화문제에 있

어 전 세계적으로 50년 전에 비해 기대 수명이 

거의 절반이 늘었고, 저출산문제는 한국의 경우 

 1) OECE가 2015년에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내 11개 세부지표에서 한국의 행복지표(Life 

satisfaction: ‘how happy you are')는 OECD와 G20이 포함된 39개국 중 전체 2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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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하여 2014년 말 현재 0~9세의 비율

이 40대(40~49세)에 비해 절반정도로 감소하

였다(통계청 2014). 특히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현상이 아니어서, 통계적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인구 이상이 이미 기대 수명 70세 이상 80세, 

90세 나아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

었다(박형준 2014). 이제 한 사람이 거의 한 세

기를 사는 시대가 열렸고, 이는 개인에게나 국가

에게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현상이며, 성인

층의 단계적 확장과 함께 평생학습의 사회적 필

요성도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평생교육서비스 대상은 유아기(취

학전 5-6세), 아동기(초등학교에 취학해 있는 

6-11세 사이), 청소년기(중등학교 취학기간이 

주종인 10대), 성인전기(성인기의 초반 2-30대), 

성인중기(성인기의 중반기 4-50대), 성인후기

(활동이 축소되는 성인기의 후반기 약 60세 이후)

로 생애단계에 따라 구분된다(최운실 외 2003). 

더불어 생애전반에 걸친 인간의 성장에 대한 고

찰을 할 때 연대기적 나이 기준의 한계를 인지

하고, 사회적 역할과 생명문화적(bio-cultural) 

능력에 기초해 전체 인생주기를 4단계로 나누

기도 한다(Laslett 1991; Rimmer 2007). 이

에 성인층은 정규교육과정이후 학교 밖의 교

육․문화기반시설들을 활용하여 자발적 평생학

습을 도모하게 되었고, 도서관은 제도권 밖의 다

양한 학습과 교육을 장기적으로 하게 될 성인층

을 주요한 정보이용자군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지식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성인층의 1단계

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겼다. 1980년대 PC의 대중화, 

1990년대 휴대폰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

털 혁명시기를 겪은 세대를 일컬어, 미국 교육학

자 Prensky(2001)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용어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온 세대를, 태어나면서 모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디지털 기술을 거

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한 세대

로 설명했다. 관련하여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

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 삶

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Net의 약자를 활용하여 

N세대라고도 칭한다(Tapscott 1998). 그들의 

주요 특징은 콘텐츠의 수용자이기보다 창조자

로서, 기술활용에 능하고(tech savvy), 멀티태

스킹한 태도에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에 있어 협업과 관

계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이 세대는 정보탐색

활동의 장으로서 도서관을 가치절하하지는 않

지만, 연구조사가 반드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Mi and Nesta 

2006).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낳은 2세를 일컫는 용

어로서, Y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태어난 세

대를 지칭하며, 이들은 2000년 이후 사회를 이

끌어갈 주역이 될 세대로 ‘밀레니엄 세대’라고

도 불린다. 개인주의, 개방성 등의 특징을 가진 

이 젊은 세대들은 전자스크린(TV, 영화, 비디

오게임, 컴퓨터모니터 등) 앞에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전자정보원(electric resources)

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한다. 이 집단

은 이전 세대2)에 비해 상당한 여가시간을 독서

 2) 베이비붐세대(1946-1964)와 X세대(1965-1976)는 후천적으로 디지털기술에 적응해 간 디지털네이티브 이전 세대로 

디지털이민자(Digital Immigrants)로 칭하여 구분하기도 함(Tapscot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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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미지나 인터넷정보를 흡

수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나 다양한 

인지적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Weiler 2004). 더불어 이 세대는 사람(지인

이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특정 분야 전

문가)을 주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인터넷

을 활용한 자신의 정보검색능력을 과신하는 경

향성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은 

정보추구에 있어서 시간에 민감하고, 정보활용

에 있어 주된 장애를 정보의 물리적 접근이 어

려운 상황 등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보과

잉(information glut)이나 신뢰성이 의심이 드는 

정보, 즉 정보의 타당성(questionable validity)

문제에서 느낀다는 것이다(Young and Seggern 

2001). 

정보탐색과 연구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

지 않는 세대, 도서관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지

만 시간과 노력투여정도를 비용측면에서 민감

하게 생각하는 이용자가 바로 N세대 이후의 정

보이용자집단이고 이들의 인구학적 비중과 경

향적 특수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

에 따라 현재 청년 이용자집단에 대한 조사연구

를 기반으로 도서관이라는 교육문화 및 여가인

프라가 평생학습시대 시민의 일상속으로 보다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확장된 생애

주기속에 놓인 성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

생의 선택과 활동가능성에 대한 정보획득과 탐

색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도서관이 전체 시민사회을 위한 생활적 

교육․문화․정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2.2 성인층의 도서관불안 

이용자의 정서적 측면에 관한 학문적 접근으

로는 Mellon(1986)의 질적 연구조사로 시작된 

도서관 불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Mellon은 

6,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

사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다양한 차원의 도

서관불안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용자

들의 근본적인 도서관인식을 검증하였다. 그 

후 도서관불안요소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가

장 큰 이유는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수준이 높을 

경우, 도서관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

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 능력에 절대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 정보이용에 있어 도

서관을 배제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장애요인 탐색은 개인들의 

도서관과 관련된 감정상태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이용자 연구분야가 되었다.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불안

요소에 대한 측정도구개발과 이용자그룹에 대

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는 Bostick(1992)에 의해 개발된 도서관

불안측정도구인 LAS(Library Anxiety Scale)

를 시작으로 Van Kampen(2004)이 M-LAS 

(Multidimentional Library Anxiety Scale)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디지털도서관 불안척

도(박헌영, 남태우 2006; 박주범, 정동열 2010)

에 대한 연구 요소가 추가되어 한국형 도서관

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Mellon의 연구에 

뒤이어 이용자집단에 대한 연구로서 대학원 및 

대학생(Jiao and Onwuebuzie 1998; 남태우, 박

현영 2006; 오의경 2011; 정종기 2014),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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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o and Onwuebuzie 2001; 남영준 등 2010), 

정보소외계층(장보성 등 2010; 오선혜, 이성숙 

2012)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에 따르면 많은 도서관이용자가 도서관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정보환경맥락에 

따라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하는데 있어 도서

관불안요소는 심각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의미형성관점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탐색

은 정보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질

문던지기에서 시작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차이를 인지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이용자의 감정상태

(emotion)는 차이가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인

지적인 측면만큼 중요한데, 탐색자는 정보추구

에 있어 자신의 불확실한 상황만큼이나 내부적 

불안감(anxiety)을 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진다

(Case 2012). 이에 따라 이용자의 초기 도서관 

공간 및 정보자원 이용의 불안감을 도서관의 각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감소시켜주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의 관건이라 하겠다. 더불어 Mellon(1986)

의 설명대로 도서관 불안의 원인이 도서관의 크

기, 자료의 소재에 관한 지식부족, 문헌조사의 

시작과 전개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되어 

있다면 도서관에서는 해당 요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초기에 줄

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노령화사회에는 특히 긴 생애주기 전망속에

서 개인은 다양한 삶의 위기와 기회, 학습과 여

가의 경험적 켜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성인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 구분 이외에도 취업준비

생, 연구자 및 작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이직

준비자, 제2의 인생설계 중인 은퇴예정자 및 은

퇴자 등 다양한 집단과 그들 생활의 맥락적 상

황이 있다. 단계별 수준에서 성인층 정보이용자

들은 생의 불확실성에 대응 또는 도전하기 위

해 적합한 정보를 찾고 있으며, 이에 보다 섬세

하고 신뢰성있는 공공정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환경의 보편화

에 따른 일상에서의 정보추구3)와 진지한 여가

(Serious leisure)에 대한 학문적 관심(Stebbins, 

R.A 2001, 2009; Mentis 2007; Case 2002; 

Aspray and Hayers 2011)이 증가되면서 성인

층들의 정보기대와 요구 확대에 따른 관련 연구

들도 보다 세분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는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기관이 개인의 정보세

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세분화된 정보요구수준이 까다로워짐

에 따라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

할은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정보요구와 활용이 일상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환경속에서 가치있는 정보수집과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의무로 규정된 도서관이라는 장

소에서 이용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

보이용이 위축 된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분명한 

딜레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통해 원래의 정보요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도서관 불만족요소가 높아진다면, 도서

관의 불안요소는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위협하

 3) 일상에서의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는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로 약칭되어 사용된다(C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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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적 서비스개선 이슈라 할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질문과 측정도구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대표 

국가의 20대 정보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는가?, 그리고 도서관인식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

는 연구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필자는 ‘도서관

환경이 다른 여건에서 청년층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은 차이가 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세대 공감과 경험공유를 

통해 국가간 차이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도서관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연구의 기본전제로 삼았다. 이 전제를 기초로 

5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며 연구를 진행하였

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 청년이용자층의 도서

관인식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국가별로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

안에는 차이가 있다.

 2. 정보원 선호에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난다. 

 3. 도서관 이용빈도가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

이가 난다.

 4. 학력수준에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난다.

 5. 남성과 여성의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있다.

위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국형 도서

관불안척도인 K-LAS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청년이용자층의 도서관

인식을 요인별로 탐구하여 도서관불안과 태도 

등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이에 Bolstick(1992)

이 개발한 도서관불안 척도인 LAS와 Van 

Kampen의 M-LAS를 근거를 기반으로 도서

관 이용후기보고서분석, 3차 설문조사와 재측정

법을 이용하여 문항을 척도화한 박헌영, 남태

우(2006)의 K-LAS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급변하는 IT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요소를 도

서관불안으로 추가하였고, 총 6요소 40문항 속

에 물리적, 환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요

소, 과제 및 연구요소, 디지털정보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

하였다. 

K-LAS 도서관불안 측정은 Likert 5점 척도

를 이용하였으며, 도서관불안이 높은 순으로 1점

부터 5점까지 평가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의 경우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

에 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 행태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를 측

정하기 위해 학력, 성별, 이용하는 도서관 종류

와 이용빈도 그리고 선호하는 정보원 등의 총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45개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3.2 연구대상과 데이터수집

본 연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

지역(서울과 인천; 북경과 상해; 도쿄와 쿄토)

에 위치한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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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층이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기반

으로 한 국가간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 

3개년에 걸쳐 각각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진행시기는 1차 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2차는 2013년 10월 4일

부터 10월 30일까지, 마지막 3차는 2014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0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설

문은 직접 배포와 온라인설문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한국 20대 청년층 280명, 

중국 청년층 90명, 일본 청년층 70명이었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20건의 설문지를 제

외하고 총 420건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활용되

었다. 참고로 나라별 청년층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전 요소와 문항의 용어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특별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당 국가 국적을 가진 설문조

사원을 통해 실시함으로서 조사 진행의 신뢰성

과 설문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3.3 데이터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 for Window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도서관불

안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였고, 학력별, 성별, 도서관 또는 홈페이지 이용

횟수별, 이용하는 도서관 관종과 선호정보원 별 

정보이용자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나라별로 개인적 선호 

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고, 학력별 도서

관불안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 부가적

으로 통계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집단 간 불안

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사후검증은 학력별, 이용횟수 별 도서관 인식요

인에 따른 불안감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 사용된 K-LAS의 각 질문 항목들

이 분석도구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6개 요소에 대한 신뢰

도 분석결과, 모든 문항에서 0.781~0.858까지

의 값으로 측정되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의 주요 내

용은 <표 1>과 같다. 설문데이터 수집양이 가장 

적었던 일본 청년층의 경우도 계수를 이용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바 신뢰도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
항목수

(제거수) 

(제거후) 

알파계수

물리적, 환경적 요소 6(0) 0.781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
8(1) 0.858

개인과제 및 

연구 요소
5(1) 0.817

디지털정보 요소 5(2) 0.779

도서관 직원 요소 4(1) 0.858

심리적, 정서적 요소 5(2) 0.818

<표 1> K-LAS의 Cronbach 알파계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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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응답자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 

동아시아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도서관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국가별, 성별, 직업, 학력사항 등

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전체 응답자 420명 중 한

국 청년층 분포가 66%(277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 시작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되었

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에 따른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데이터수집의 용이성에 근거한다. 중국과 

일본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경우 온라인과 우편

설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직업별 분포도는 전업학생 48.3%(203명), 

취업준비생 25.7%(108명), 회사원 15.2%(64명), 

자영업 7.0%(29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또는 사회적 

역할은 학업에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전업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총 229명 응답하여 총 전체 응답자 중 

54.5%로 남성보다 높게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학사 중 또는 대학졸업 응답자

가 전체 53.6%를 차지하는 225명이고 다음이 

전문대이하로 40.7%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설문자료들은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

의 전반적인 도서관 인식을 나라별로 측정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었다. 

구분 항목 세부구분 빈도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합계

277
79

64
420

66.0
18.8

15.2
100.0

성별

 남
 여

합계
결측
합계

187
229

416
4

420

44.5
54.5

99.0
1.0

100.0

직업

전업학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자영업

기타
합계
결측

합계 

203

108
64 
29

13
417
3

420

48.3

25.7
15.2
7.0

3.1
99.3
0.7

100.0

학력

전문대 이하
학사

석사 이상

합계
결측
합계

171
225
20

416
4

420

40.7
53.6
4.8

99.0
1.0

100.0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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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이용행태

주이용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전문도서관

합계

결측

합계

88

283

44

3

418

2

420

21.0

67.4

10.5

0.7

99.5

0.5

100.0

도서관 이용빈도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합계

결측

합계

222

120

51

393

27

420

52.9

28.6

12.1

93.6

6.4

100.0

선호 정보원

책(단행본)

잡지 및 신문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친구 또는 지인

기타 

합계

결측

합계

141

12

235

9

7

404

16

420

33.6

2.9

56.0

2.1

1.7

96.2

3.8

100.0

<표 3>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행태

응답자들의 국가적 정보환경과 도서관인식

의 차이를 반영한 동아시아 청년층의 도서관 이

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종류, 도서관 활용에 있어 이용빈도와 선호하는 

정보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

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으

로 대학도서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대상

자에 전체 67.4%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전업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청년층 정보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에서 공부나 취업준비를 

하는 이용행태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된다. 다음

으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

하는 일반 청년층과 대학생 이용자층이 총 88명

으로 21%이고, 그 외 국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군이 전체 10.5%를 차지한다. 특별히 국

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료의 포괄성

과 장소의 쾌적성 등을 이유로 찾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 도서관 직접 방문과 홈페이지 활

용 등 도서관 이용빈도와 이용자들의 선호 정보

원에 대한 내용은 본문 통계분석에서 세부적 논

의하기로 한다.

4.3 응답자의 도서관불안

동아시아 3국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전체적인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K-LAS에서 제시

한 6개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최소값, 최

대값, 평균,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분석하였

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도서관 불안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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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물리환경 418 1.00 5.00 2.2955 .78884

도서관이용지식 418 1.00 5.00 2.3816 .80640

개인과제연구 419 1.00 5.00 2.8224 .83165

디지털정보 416 1.00 4.80 2.6514 .80453

도서관직원 418 1.00 5.00 2.6693 .94016

심리정서 418 1.00 5.00 2.2943 .82748

전체 416 1.00 4.97      2.52      .83

<표 4>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기술통계량

전체 평균은 2.52점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청

년층 도서관 정보이용자들이 느끼는 각 변수별 

불안점수는 개인과제와 연구 관련 도서관불안, 

도서관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 순으로 높았으

며 디지털정보요소도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

할 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하위영역으로 확인

되었다. 

특별히 6개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변수별 각 

문항에서 불안이 가장 높았던 부분은 도서관

의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서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실은 복잡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

다’(2.5599), 도서관 이용 및 지식에 관한 요인

에서는 ‘검색결과에서 대출 가능한 책을 서가에

서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진다’(2.8619)항목이

었다. 과제와 연구에 대한 문항에서는 ‘도서관

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때때로 적합한 

정보를 놓칠 것이다’(3.0429)였고, 디지털 정보

에 대한 느낌에 관한 요인에서는 ‘검색결과에 

책에 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3.0429), 

그리고 도서관직원에 대한 느낌부문에서는 ‘나

는 사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2.9809)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서 대한 심리적, 정서적 느낌부문에서는 ‘정보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포기하게 된

다’(2.6810) 등이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도서

관불안의 구체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 설문문

항은 도서관안내 및 배가정책 개선, 검색에 대

한 이용자 친화적 교육 개발과 도서관 직원의 

이미지제고 등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

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겠다. 

4.4 변수별 도서관불안

4.4.1 국가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 

국가별로 정보이용자가 자국 도서관을 이용

할 때 느끼는 도서관불안감이 어느 정도의 유의

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전체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

어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ANOVA분석

을 하였고 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집단별 도서관불안의 차

이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청년

층 정보이용자 중 중국의 20대 이용자가 한국

과 일본의 해당집단 정보이용자층에 비해 도서

관 이용시 6개의 도서관요소에 대한 모든 불안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불안에 대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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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한국 277 2.1992 .71696

22.401 .000**중국  77 2.8074 .86816

일본  64 2.0964 .74583

도서관이용 

지식

한국 276 2.1812 .71804

55.143 .000**중국  78 3.1458 .78862

일본  64 2.3145 .62440

개인과제 

연구

한국 277 2.6628 .78847

19.889 .000**중국  79 3.2911 .80371

일본  63 2.9365 .82213

디지털정보 

한국 277 2.4975 .79447

22.169 .000**중국  77 3.1506 .72414

일본  62 2.7194 .68373

도서관직원 

한국 276 2.5996 .92197

12.538 .000**중국  78 3.1186 .95663

일본  64 2.4219 .82960

심리정서

한국 277 2.1458 .75706

35.849 .000**중국  78 2.9564 .79259

일본  63 2.1270 .77151

**.p<0.01

<표 5>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ANOVA분석

볼 때 중국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은 개인과제연

구와 디지털정보요소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한

국의 청년층은 개인과제연구와 도서관직원에 

대한 불안이 변수간 비교시 가장 높았고, 일본

의 이용자들은 개인과제연구와 디지털정보에 

대한 불안요소가 높았다. 각 나라의 청년층이 

개인과제연구와 관련된 불안요소가 높은 것은 

전체 생애주기 내에서 정규적 교육과정의 고등

단계에 해당되는 대학교육을 받고 있거나, 취

업 후 새로운 정보요구와 준비가 많은 인생시

점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 20대 정보이용자집단의 도

서관불안요소가 각 변수별로 높은 이유는 도서

관서비스 및 운영정책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 

도서관이 급증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와 기대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정

보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가 중국, 일본의 청

년층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이 낮은 분포를나타

낸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한국의 이용자들

이 IT기술발전과 이에 대한 활용을 일상적으로 

내재화하여 디지털환경과 관련 정보이용에 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도서관 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요소에 있어서

는 한국의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

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따라 증가하는 

도서관시설수에 비례하여 관련 인력을 적절히 

수급하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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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국가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1 2

물리환경

일본 2.0964

한국 2.1992

중국 2.8074

유의확률 .647 1.000

도서관이용지식

한국 2.1812

일본 2.3145

중국 3.1458

유의확률 .448 1.000

개인과제연구

한국 2.6628

일본 2.9365

중국 3.2911

유의확률 .065 1.000

디지털정보느낌

한국 2.4975

일본 2.7194

중국 3.1506

유의확률 .148 1.000

도서관직원느낌

일본 2.4219

한국 2.5996

중국 3.1186

유의확률 .415 1.000

심리정서

일본 2.1270

한국 2.1458

중국 2.9564

유의확률 .986 1.000

<표 6> 국가별 도서관불안의 Scheffe 사후검정

4.4.2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개인의 정보요구와 취향을 기반으로 선호하

는 정보원특성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도서관 불

안을 조사하였다. 정보원 문항과 관련하여 책

(단행본), 잡지, 신문, 인터넷(블로그, 이메일 

등), 지인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

고, 이를 전통적 공식 정보원과 비공식적(인터

넷검색과 인적정보 활용) 정보원 등 두 가지 그

룹으로 나누었다.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 

불안요소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특별히 포털이나 블로그, SNS 등은 정보기

술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화되는 일상적 정

보원이지만 그 내용이나 학술인용의 신뢰성 등

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비공식적 정보

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사람을 통

한 정보획득도 습득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있어 

생활적으로 쉽게 활용하는 정보원이기는 하나, 

객관적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비공식적 정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비공식 정보원을 활용하는 정보이용자집단

의 도서관불안은 특히 장소의 물리 환경적 요인,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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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보원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공식 161 2.1687 .80730

-2.403 .017*
비공식 234 2.3625 .77406

도서관이용지식
공식 161 2.2710 .77928

-2.049 .041*
비공식 234 2.4375 .80388

개인과제연구
공식 161 2.6174 .82565

-3.778 .000**
비공식 235 2.9328 .80918

디지털정보
공식 160 2.5563 .85287

-1.742 .082
비공식 234 2.7000 .76987

도서관직원
공식 162 2.5201 .98513

-2.371 .018*
비공식 233 2.7489 .91400

심리정서
공식 160 2.1800 .86328

-1.876 .061
비공식 235 2.3387 .79850

*.p<0.05, **.p<0.01

<표 7>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직원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있어 전통적 공식 

정보원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불안감이 높았

다. 특히 개인과제 및 연구 관련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불안은 비교대상 이용자집단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전업학생인 

청년층 정보이용자는 대학 내 연구과제 준비나 

학술공동체의 연구활동시, 자료출처인용의 신

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식

적인 정보원을 활용해 자료조사 및 과제를 진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소 비공식

적 정보원을 애용하는 이용자집단이 도서관의 

공식적 정보원을 활용할 때 도서관 불안은 다

양한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집단간 불안감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식적 정보원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한 창의

적인 안내와 교육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모바일기기로 인해 더욱 확산되는 비공

식적 정보원에 대한 청년이용자층의 일반적 선

호경향을 반영하여, 도서관은 이용자 친화적 홈

페이지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개선과 새로운 정

보탐색을 위한 창조적 공간제시 등 개인의 정보

세계와 정보요구를 풍요롭게 키워줄 수 있는 가

상 또는 실제적 공간 환경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4.4.3 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도서관 및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빈도에 따른 

국가별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용 빈도와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등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

과는 <표 8>과 같다.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른 6가지 요인의 통계

적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물리적․도서관환경,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구, 디지털

정보, 심리․정서적 요인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5가지 요인에 대해 이들 간

의 차이를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재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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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학력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주 1회 이상 221 2.2029 .75859

 5.191 .006**
월 1회 이상 119 2.3361 .82081

분기 1회 이상  51 2.5850 .79678

합계 391 2.2933 .79131

도서관이용 

지식

주 1회 이상 221 2.2206 .78116

 8.614 .000**
월 1회 이상 119 2.5158 .79932

분기 1회 이상  51 2.6176 .75267

합계 391 2.3622 .79828

개인과제 연구

주 1회 이상 222 2.7090 .86929

 6.658 .001**
월 1회 이상 119 2.8605 .77353

분기 1회 이상  51 3.1608 .64127

합계 392 2.8138 .82636

디지털정보 

주 1회 이상 221 2.4633 .80835

13.862 .000**
월 1회 이상 119 2.8101 .76040

분기 1회 이상  51 3.0039 .73810

합계 391 2.6394 .81069

도서관직원 

주 1회 이상 220 2.6170 .96526

  .908 .404
월 1회 이상 120 2.6896 .92184

분기 1회 이상 51 2.8088 .93753

합계 391 2.6643 .94835

심리정서

주 1회 이상 221 2.1946 .81014

 6.546 .002**
월 1회 이상 120 2.2900 .84649

분기 1회 이상  50 2.6600 .81240

합계 391 2.2834 .83335

**.p<0.01

<표 8> 도서관 방문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결과, 5가지 영역 모두 분기 1회 이상 이용하는 

청년이용자집단의 경우 가장 불안감이 높았고,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청년집단이 그 다음, 그리

고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도서관불안감

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서관불안과 이

용횟수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검

증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직원’요소에서는 이용

빈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직접이용이나 홈페이지

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빈도 별 동아시아 청년층 

이용자집단의 도서관불안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특별히 도서관 이용방문횟수는 장소적 차원

에서 도서관의 쾌적성과 편안함이 보유되는 등 

공간적 매력이 배가되어야 증가하는 패턴을 나

타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층 정보이용자집단은 도서관을 전통적 자

료검색 및 정보이용 이외 요소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20대 청년층 이용자

에게 있어 전통적 정보찾기의 우선적 장소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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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 불안

서관이 아닐 수 있다면,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획득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와 관련된 새로운 차원의 쾌적한 정보환경을 만

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 지칭되는 청

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국 아이다호 도서관의 

미래 이용자서비스 연구보고서와도 비슷한 결

과라 할 수 있다(Rothstein and Schull 2010). 

이 보고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발

견하고, 배움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질문하

고, 논쟁하고, 영감을 받는 것 이외에도 만나고, 

꿈꾸고, 커피마시고, 이웃을 보고, 성장하고, 논

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만들고,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과 사귀고, 놀고, 생각을 키워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과

거와 만나고 미래와 소통하는 공간이 이용자들

이 꿈꾸는 도서관에 대한 기대이자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4.4.4 학력 및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동아시아 대도시에 거주하며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라 도서관 불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설문지에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재학, 수료자포함) 등의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각각의 이용자 집단을 

전문대졸 이하, 학사, 석사 이상 등 3가지 집단으

로 대구분하여 불안요소에 대한 각 집단별 도서

관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학력별 도서관불안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

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

른 도서관 불안은 개인과제와 연구요인에서 석

사이상 정보이용자들의 불안감이 3.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집단의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하부요소 분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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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집단을 구분하여 도서관불안요소를 측정

할 경우 상이한 학력 집단 간 평균비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이 연구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동아시아 청년층 전체 응답자의 성별

에 따른 도서관불안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하부요소의 차이점 분석의 결

과, 모든 하위변수에서 대상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용자집단의 성별차이에 

따른 정보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Case 

2012)는 학술적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성

별에 따른 도서관 불안감의 차이보다는 개인적 

정보세계와 상황 등 정보적 맥락이 도서관인식

의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동아시아 대표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대도시지역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을 이

용하는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 국가별 도서관 인식차이와 각 요인별 

도서관불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

른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 청년 정보이용자의 도서

관 불안의 전체 평균은 2.52점으로 나타났다. 이

들 도서관 정보이용자가 느끼는 각 변수별 불안

은 개인과제와 연구 관련, 도서관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 순으로 높았다. 이들 나라 중 특히 

중국의 청년 정보이용자층이 한국과 일본의 정

보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정보 이용시 모든 도

서관요소에 대한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과 관계없이 비공식적 정보원을 활

용하는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은 

전통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물리 환

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

구, 도서관직원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있어 불안

감이 높았다. 특히 개인과제 및 연구와 관련된 

도서관 이용시 불안정도는 비교대상 집단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셋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빈도과 도서관불

안은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서관자체가 장소적 관점

에서 쾌적성과 편안함이 보유되는 등 공간적 매

력이 있다면 친밀성이 높아져 이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을 보였다. 장소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자료검색 및 

정보이용이외에도 미팅이나 지적 휴식 장소로

서 활용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도 도서관을 활용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넷째, 동아시아 청년층의 학력수준이나 성별

요인과 관련된 도서관불안요소 조사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력수준, 성별차이 등 

전통적 인구통계학적 구분보다는 개인의 정보

환경과 일상적 정보맥락이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특별히 한국의 이용자들에 관해서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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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가 다른 나라 청년

층에 비해 낮은 분포를 나타낸 점 등은 국내의 

진화된 정보기술 환경을 일상적으로 내재화하

여 디지털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한국적 상

황이 반영된 부분이라 하겠다. 반면에 도서관 직

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요소에 대해 한국의 청년

층 정보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요소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사서의 사회

적 이미지제고 및 서비스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986년 Mellon의 연구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도서관 불안이라는 연구주제를 학

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불안을 

포함한 이용자의 도서관인식에 관한 보다 정교

한 측정도구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차이, 

정보환경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도서관불안

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도서

관불안척도와 함께 개인적 정보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이

용자의 선호정보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찰과 

추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활권 여가 인프라로서 도서관이 시민

의 생활속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이

용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수용 및 정보소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장소에 대한 심도깊은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라는 정보환경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적 탐색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적 공간 창출 및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서비스

의 제안 등을 통해 성인 시작기의 이용자들의 

평생학습에 기반이 되는 도서관이라는 정보탐

색환경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셋째, 모바일 등 보다 가볍고 일상생활에 밀

착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기기를 통한 정

보이용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정보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도서관서비스의 

영역개발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 등이 요구된

다. 즉 인터넷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장소

적 기반 마련 및 정밀한 정보이용 행태분석에 

기반한 모바일서비스와 홈페이지인터페이스개

선 제안 등 넓은 영역의 성인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정책의제로서 노령사

회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영역으로 성

인층의 단계별 삶과 더불어 세계적 경제위기 속

에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지구촌시대는 각 

나라의 국가경쟁력강화를 넘어 지구촌을 세계

시민이 사는 공동의 공간으로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 양성과 초국가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기반 마련 및 성인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된 지식정보인프라이자 문화교육기관인 도서관

의 사회적 활용을 도모하며, 동아시아지역 국가

의 정책적․학술 연구적 관심속에 도서관 협력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추후 보편적 

역사 이해속에 보다 깊은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

는 동아시아 지역 성인교육의 주요 거점이자 기

반시설이 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이용자연

구와 연결하여 새롭게 접목시킨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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